
[뉴스엔 박세연 기자]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서류가 9월 11일까지 제출된다. 향후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양측간 화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3인 멤버와 SM엔

터테인먼트(이하 SM)간 1차 심리가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은 양측

에 9월1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당시 법원은 "심문은 이날 한차례로 마무리하고 3주 뒤인 9월11일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한 뒤 법정의 선고를 기다리는 수순을 밟게 된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선고 기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법정에 다시 출두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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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분쟁' 동방신기 3人-SM 서류제출 오늘(11일) 마
감, 화해가능성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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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관계자는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현재로써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3인 멤버들이 가처분신청 당시 법원에 동방신기 활동과 관련한 수익 및 지출내역 확인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이같은 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가운데 SM 측은 "증거보전

신청 관련 서류의 경우 가처분신청 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아직 법원으로부터 제출 범

위와 기간에 대한 특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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